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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가 치과계의 화두인 이 즈음에 총의치를 논하는 연자가 한편으로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진부
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.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점에서, 일반적인 보철 치료보다는 임플란트를 선
호하는 경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이유로, 임플란트 치료는 할 줄 알아도 단순 충치치료는 못하
는 치과의사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. 
총의치 치료를 위하여 총의치학을 공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, 완전 무치악 환자를 치료하는 총의
치학의 치료 개념을 이해함으로써, 보철임상의 전반적인 치료를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
으로 생각한다. 총의치 치료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정립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, 임상 및 기공 단
계별 술식에 있어서는 술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. 그러나 이러한 술식 방법의 차이가 의치의 유지, 
지지 및 안정성이나 나아가 심미성까지 고려하는 점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.
오랜 기간 동안 총의치치료의 기공임상을 학생들과 임삼가들에게 지도해 오면서 느꼈던 주요한 치료의 요
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.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총의치의 제작 단계별 임상 및 기공술식이 술자에 따
라 다소 다를 수 있고,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지 궁극적인 총의치 치료의 목적인 저작기능의 회복에는 변함
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 여러 가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청중 여러분들의 몫
이라 생각한다. 

- 총의치 환자의 진단
- 총의치 환자를 위한 인상채득의 원리
- 악간관계의 기록법
- 인공치 배열 및 교합조정
- 의치의 장착 후 처치

지금은,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인구, 특히 의치를 필요로 하는 무치악 노인 환자에 대한 대비가 
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이 강연이 임상가 여러분들의 무치악 환자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
다가올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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